
전시 계획서

주 최  공간섬알 주 관  공간섬알 후원 인천문화재단

소요시간  40분
입장권

예상가격
 무료 관람연령  모든 연령 가능

전시 취지

아차도 예술공동체 ‘공간섬알’의 작가들이 ‘인천형 예술인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본격적인 전시를 앞두고 폐가로 상징되는 섬의 소멸과 

재생의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하는 작업으로 리서치 
과정의 결과물을 선보이고자 한다. 

전시 개요

 .아차도라는 소외된 작은 섬의 폐가를 대안적 공간으로 수리하고 재생시키면서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탐
색과 기록을 통해 소멸해 가는 무언가를 재생시키는 시도가 가능한가, 한계에서 회복이 가능한가란 질문을 
던지며 그동안 쉽게 잊고 지나쳐간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 고찰할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고도화된 도시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자본에 의해 다이나믹하게 전환되는 현실에 익숙한 동시대인들에게 
자연과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며 사는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섬의 모습은 잊혀진 가치를 탐색하게 하며 감정
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차도의 정치 지리적 특징 또한 한국 근대사의 일부로 기록의 가
치가 있고, 인식의 확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작게는 외딴 섬의 폐가를 업싸이클링 하여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아차도가 
지닌 DMZ라는 지리적 특징과 6.25와 연관된 산업 구조, 지구 온난화로 인해 변화된 섬의 모습은 마치 지구 
전체의 미니어처와도 같다. 다만 그 속도가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구의 문제들을 돌아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 명의 작가가 본격적인 내년 전시를 앞두고 지역탐색과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리서치 과
정과 결과물, 섬 활동가와 비평가와 함께 하는 라운드 테이블 자리를 마련한다. 아차도 지역과 폐가들을 둘러
보고 탐색하며 오래된 폐가 한 곳을 청소하는 영상, 사진으로 기록한 10년간의 폐가의 변화, 폐가와 배와 관
련한 주민들의 인터뷰, 폐가에서 나온 목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토로타입 소형 배를 타고 아차도 앞바다에
서 운행하는 영상, 주민들이 자신의 집을 중심으로 그린 약도 드로잉, 어선을 타는 주민이 찍은 바다 사진 등 
다양한 리서치 결과물과 3x1.4m 크기의 배가 전시된다. 

참여작가 및 단체 소개

공간섬알은 강화군 서도면 아차도에 위치한 복합예술공간이자 시각예술작가와 창작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예술 
공동체다. 2012년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아차도 주민과 인연을 맺은 작가와 2018년부터 주민들 주체적 창작
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에는 그 동안 예술활동을 매개로 아차도에 유입된 홍유경, 신제현, 홍성용 작가가 지역
을 기반으로 리서치, 설치와 미디어 작업, 협업 프로젝트 등 작가들의 활동을 통한 전시를 기획하면서 지역과 
연관된 작가적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공간섬알의 활동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정체하지 않고 변주하는 예술 활동을 지향하며 아차도가 예술의 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 현재 진행중에 있다. 
전시 경력

2021 전시, 예술축제 <수평선 라이브>, 아차도 마을 선창 앞 
2020 전시, 패션쇼 < 내 바지는 내가 그린다 >, 공간섬알, 아차도
2018 전시 <별 볼 일>, 공간섬알, 아차도


